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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골목상권은 상권 경쟁력 확보와 상권 내 점포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공간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코로나

이후 상권 측면에서도 골목상권은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골목상권 연구는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골목상권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청주시를 사례로 소상공인 개별 데이터와 GIS 기법을 활용하여 중소도시에 적합한

골목상권 영역 설정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골목상권 유형을 분류하고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골목상권 영역 

설정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생활밀착형 업종 점포를 추출하고 도로명주소 내 ‘길’ 단위 점포를 추출하여 골목상권 영역을

설정하였다. 골목상권 유형은 개폐업률에 의해 성장형-순환형-정체형-쇠퇴형으로 분류하고, 네 유형의 골목상권 분포를 지도화하

고 상권별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골목상권 영역 설정 방법과 유형 분류는 앞으로 세밀한 골목상권의 이해와 

공간 단위에서의 골목상권 변화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는 상권의 이해와 변화 예측을 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골목상권, 영역 설정, 영역 특성, 청주시, 인허가업종

Abstract : Alley business districts are important market areas to secure retail and commercial marketing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most of which has been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While, most research studies in South Korea have focused on cases within large cities and high-street
business districts such as Seoul and several large-sized cities in Kyuunggi province,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delineate alley business district on a set of street boundarie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here one-person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subcontractors, in particular, have been suffered. This study has two main 
objectives: delineating spatial extents and classifying district types of the alley business districts suitable fo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Korea. This study delineates spatial extents using GIS-based data handling and 
processing techniques with the data sets of individual store coordinates and ‘Gil’ type of the road names available
through small enterprise, commercial, and road name address databases. Using the delineating spatial extent and
classification results, this study produced alley business districts map of Cheongju city and examine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four types of districts in the city. Finally, we expect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 

alley(‘Gil’)-based catchment areas and classification of the alley businesses — may be used as core data and 
contribute adequately to predicting street-scaled markets and businesses. Besid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realistic starting point for policymaking to revitalize alley business districts with the understanding
and prediction of its district changes.
Key Words : Alley business district, Catchment delineation, Catchment characteristics, Cheongju city, Licensed 

retai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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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핵심적인 상권과 생동력 있는 상권은 그 상권이 속한 지

역과 장소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골목을 비롯한 상권의 

영역은 그 지역과 장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권의 범위와 특성은 상권의 특징을 결정짓는 중

요한 요소이기도 하다(Batty, 2008; Hughes and Jackson, 

2015). 전통적으로도 상업 공간 분석에서 상업 영역의 의

미와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Singleton et al., 2016; 

Birkin et al., 2017). 최근 들어 로컬 단위의 상권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권 영역과 범위에 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

고 있다. 또한 상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리정보가 구축되

고 있고 점차 상권 영역 설정과 영역 내의 상업 공간 분석

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김종근･주승민, 2016; 구형

모, 2020; Thurstain-Goodwin and Unwin, 2000; Dolega, 

2021). 상권 영역 설정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사회물리적

인 시각에서부터 도심과 주요 상권의 영역 경계 탐색, 소

비 공간으로서 복합적인 경제 시스템적 관점까지 다양한 

기준과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Berry, 1967; Wrigley and 

Dolega, 2011). 

지리정보 분석 기법이 고도화되고 업종별 개별 업소 위

치 정보와 상세한 속성 데이터 제공이 확대되면서 세밀한 

공간 범위 탐색도 가능해 지고 있다(김명진, 2012; 김감영, 

2016; 김종근･주승민, 2016; Mackaness and Chaudhry, 

2011). 예를 들어, 커널 밀도 기법을 이용한 개별 도소매 업

종별 특성의 밀도 분석에서부터 기계학습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의한 국가 스케일과 대도시권 내 상권 영역, 

특정 발달상권의 진단 등이 대표적이다(구형모, 2020; 

Wrigley and Lambiri, 2015; Pavlis and Singleton, 2018).

골목의 사전적 의미는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

저리 통하는 좁은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

준국어대사전). 허준영･이병민(2017)은 골목은 건축물과 

건축물사이로, 도심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곳이며 사람

이 사는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지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도

시화 이전에 골목은 동네에 집과 집을 이어주는 좁은 길로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의 의미로서, 통행의 

기능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상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다. 이처럼 골목은 이웃과 삶을 나눴던 네트워크

의 장소였지만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가는 

공간이 되었다(허준영･이병민, 2017). 이처럼 사라져 가

는 공간인 골목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뜨고 

있는 지역인 홍대, 이태원, 상수동 등의 상권 공간이 골목

으로 불리면서이다. 그러나 골목에 대한 최근 논의들은 주

로 장소로서의 도시 내 골목의 의미보다는 ‘길’로서의 기능

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김종규, 2016). 

최근 들어 골목상권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로컬 환경을 

반영한 공간적 범위와 영역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골목상권 범위와 

영역 설정 기준을 30개와 50개로 각각 제안하여 운영 중에 

있다.1) 이 기준을 청주시에 적용한 결과, 상권 범위가 크

고, 대부분 골목을 벗어난 범위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발

달상권과 전통시장상권까지 포함하고 있어, 골목상권으

로서 적합한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구도심과 신

도심, 원도심과 도시 쇠퇴의 공간 변화가 뚜렷하고 가속화

되고 있는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시와 같은 대도

시 기반의 골목상권 기준과 범위 설정 방법은 제고되어야 

한다. 이는 대로와 달리 좁은 통로와 통로의 연결에 기반

한 골목상권의 범위 설정은 개별 업종의 위치 정보를 기반

으로 한 장소적 기반의 상권 영역 설정이 필요한 이유이기

도하다.

기존의 상권 영역이나 범위 설정은 주로 공간 모형에 의

한 집합적 성격으로 특정 도시 내 도심의 범위를 탐색하거

나 상권의 소비자의 접근성 측면에서의 상권 영역, 상권 

내 특정 업종의 집적과 분포 패턴 등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

행되었다. 최근 골목상권의 의미와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탐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골목상권의 공간적 범위와 영역 탐색을 위한 지도학적 기

법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인허가 대상 업종의 주소 정보와 속성 데이터 구축이 세분

화되고 개별 업소의 위치 좌표값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골목상권의 영역과 범위 변화에 대한 

지도학적 분석이 가능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목상권은 주요 상권과 대비되는 또 

다른 일상의 핵심 상권으로 공간적 의미와 함께 공간 데이

터의 활용과 골목상권 분석에도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서울시의 골목상권 영역 설정 기준

을 검토하였고(김범식･최봉, 2012; 황동현 등, 2018; 김현

철･이승일, 2019), 분석 결과, 청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에

는 지나치게 넓은 골목상권 범위가 제시되어 중소도시에 

적합한 골목상권의 영역 설정 기준과 설정 방법이 제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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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골목상권 영역 설정에 대

한 타당성과 장소적 성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골목

상권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공간적 특성을 지도화

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권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상권 영역에 의해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영역 설정은 상권 분석 뿐만 아니라 상권 

내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더욱 더 자영업자의 삶의 질은 열악해 

지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주요 상권이 골목상권 내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의 공간 범위와 

영역 설정은 학술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권과 관련한 현실 

상황 대처와 대안 마련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현재 골목상권 용어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명확한 개념

과 정의 없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와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골목상권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

용하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골목상권의 정의와 대상에 대한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주제의 연

구와 논의는 여전히 미진할 실정이다. 

그동안 골목상권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서울시를 대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범식･최봉, 2012; 황동현 등, 

2018; 김현철･이승일, 2019; 임수명 등, 2020; 박찬익 등, 

2021; 유현지, 2021). 연구 자료 측면에서도 서울시는 자체

적으로 골목상권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

여 공개하고 있어 활용 가능한 연구 데이터가 풍부하다. 

반면 서울시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연구를 진

행할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따른다. 도시 인구규모, 도시 공간구조 등에 따라 

골목상권의 형성 과정과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시의 

맥락적 특성에 맞는 골목상권의 영역 설정 방법론이 연구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주시를 사례로 중소도시

의 골목상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골목상권의 유형을 분류

하는 방법과 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먼저, 골목상권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골목상권의 주요 분석 방

법을 고찰하여 골목상권의 영역과 범위 설정에 적합한 방

법을 탐색하였다. 골목의 사전적･공간적 의미를 바탕으

로 공간 데이터를 통한 영역 설정을 위해 일차적으로 도로

명 주소 체계의 도로와 건물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공간 데

이터로 활용하였다. 골목상권 내의 업종과 상가는 생활밀

착형 업종의 점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개별 상가의 

위치 좌표와 결합하여 지리정보화하여 지도화하였다. 개

별 위치정보와 도로망 공간 데이터 및 인허가 속성 데이터

를 통합하여 청주시 골목상권을 추출하고, 이 상권에서 골

목상권의 영역과 유형을 분류하여 영역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3. 연구 데이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자료는 청주시 업종별 인허가 

데이터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인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

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

고 등을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인허가 데이터를 수집하

여 ‘LOCALDATA-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사이트

(https://www.localdata.kr)를 통해 191종의 인허가 데이

터를 개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동향을 공개하고 있다. 생활업종은 주로 소매와 음식, 숙

박,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으로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용역)을 판매 또는 취

급하는 업종을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체 수가 많고,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특성

을 감안하여, 창업 등 진출입이 용이한 업종을 생활밀접업

종으로 정의내리고 총 45개의 업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국세청의 생활업종과 서울시의 생활밀접업종을 

참고하여 24개의 인허가 업종을 청주시 생활밀착형 업종

으로 선정하였다.2) 다만, 업종별로 인허가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첫 인허가 일자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3) 인허가 특성상 

업종별 제공 형태가 상이하여 업종명, 인허가 일자, 영업

상태, 상호명, 폐업 일자, 소재지 주소(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와 같은 공통된 속성정보만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인허가 데이터의 속성정보 중 인허가 일자와 폐업 일자

를 이용하여 각 점포의 영업 일수를 계산하였다. 폐업점포 

중 영업일수가 100일 이내의 점포들은 푸드 트럭,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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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p) 스토어와 같은 임시점포인 경우이거나 또는 여

러 가지 사유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포이다. 이러한 점포들에 의해 폐업률 통계치가 과대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점포 중 영업일수가 100일 이내의 

점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점포 외에도 특수 

상권으로 분류되는 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대형쇼핑

몰의 점포와 전통시장의 점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4) 본 연구에서는 중복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

포당 1개의 대표 업종에 관한 인허가 데이터만 인정하고, 

나머지 업종에 관한 데이터는 제거하였다. 그 결과 휴게음

식점은 순수한 음식점 점포만 추출하였고, 담배소매업의 

경우에는 편의점과 슈퍼, 마트에 해당하는 점포만 추출하

였다. 

이상과 같은 데이터 확보와 업종 성격에 따른 데이터 속

성 정보 처리를 거쳐 그림 1과 같이 공간 데이터 전처리 과

정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 

활용된 총 점포수는 69,332개이며, 각 점포의 소재지 주소

는 지오코딩(geocoding)5)을 거쳐 점(point) 데이터로 구

축하였다. 

II. 골목상권 관련 선행 연구 고찰

골목상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인식이 확대됨

에 따라 골목상권 관련 주제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골목상권의 범위와 영역 관련하

여 주요 연구 내용은 골목상권의 범위 설정 기준과 방법, 

골목시장과 생활 경제 공간으로서의 상권, 발달상권과의 

비교, 대기업 자본에 의한 골목상권 생태계,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과의 관련성, 골목상권 측정 지표와 요인 

분석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골목상권 범위 설정 기준과 방법의 경우, 김현철･이승

일(2019)의 연구에서는 골목상권을 ‘주로 이면도로의 주

택 밀집지역에서 영세 소상공인이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

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개인 카페나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가 분포하는 골목길의 상업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골목상권을 주거지역 중심의 자본 규모가 작

은 소상공인의 상업공간임을 강조하였다. 황동현 등

(2018)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생활밀착형 업종 중 도로명

주소의 동일 ‘길’주소에 해당하는 점포를 추출하여 발달상

권과 전통시장 영역에 있는 점포를 제외한 점포를 골목상

권 점포로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필지 기반으로 서울

시 골목상권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길’ 주소를 기

반으로 하지만 골목상권의 점포 숫자를 한정하지 않았고, 

기본 골목상권을 필지 단위로 영역을 설정하여 골목상권

의 범위가 지나치고 넓어지거나 골목의 의미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반면 정동규･윤희연(2017)의 연구에서

는 발달상권의 영역은 주･간선도로에서부터 100m 이내

의 범위, 골목상권의 영역은 이면 도로에서 약 50m 이내에 

위치한 상점들을 포함하는 곳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면 도로의 기준이 모호하고 50미터라는 자의적 거리 선정

에 따른 골목상권 범위가 불명확한 단점이 있다. 

골목시장으로서의 골목상권의 경우, 이석현(2014)은 

골목상권 대신 골목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골목

시장은 주택이 밀집한 곳에 1개 이상의 집합 건물로 이루

어져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일상적인 시장 거래가 형

지오코딩

그림 1. 연구 데이터 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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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권역이라고 정의하였다. 골목시장의 특징으로 주택

가에 인접한 골목에서 연속적으로 입지해 있으며 일반적

으로 블록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으로 바라보았다. 보

다 광의의 의미로서, 모종린(2017)은 골목경제는 ‘골목으

로 상징되는 지역 단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와 서

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와 관련된 모든 인간 활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골목상권은 골목경제의 상업 영역

을 지칭하고, 주로 골목길에서 영업하는 업종과 산업을 골

목산업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강기춘(2012)은 골목상권

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생필품을 공급하는 영세소매업 

또는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골목상권

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광의의 개념으로는 소

상공인을 지칭하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일정 지역을 기반

으로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권을 지칭하는 개

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박주영, 2018). 

반면, 골목상권이 특정 지역의 상권을 의미하는 경우에 

‘골목’은 ‘일정 지역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골목

상권을 특정 지역의 상권으로 정의한다면, 그 골목길의 경

쟁력을 좌우하는 물리적･경제적 환경 등이 골목길 정책방

향의 핵심이 된다(모종린, 2017). 골목이라는 공간적 영역

이 주변 상권과 도시 재생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 분석 연

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기훈 등(2018) 연구에 따르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골목길과 같은 유기적 도로망과 

단독주택 위주의 낮은 주거밀도, 인구 유발시설과의 접근

성이 좋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재생과 관련하여 골목상권 혹은 골목상권의 공간적 영역

은 중요한 대상으로 고려된다(정진호 등, 2015; 허준영･이

병민, 2017; 구형모, 2020). 이러한 골목상권의 의미는 측

정 지표와 산출된 지표의 요인 분석, 상권 특성과 활성화 

정도 등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주로 

매출액이나 상가매매가격(김현철･이승일, 2019; 박찬익 

등, 2021; 유현지, 2021), 골목상권의 성장 요인과 상권 내 

요인 분석(강현모･이상경, 2019; 임수명 등, 2020)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골목상권의 정의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규모

가 영세한 점포들이 골목을 기반으로 밀집하여 일상 생활

과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전하는 특징을 가

진 상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간적 영역에서 골목상권

은 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을 둘러싼 가장 기초적 생활권의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활

동을 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김현철･이승일, 2019). 

대도시 상권과 달리 중소 도시는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

된 지역 환경을 반영하는 또 다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활성화 측면에서도 대도시에 비해 

중소 도시의 골목상권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듯이 외부

의 경제적 충격이나 요인에 취약하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나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도로명 주소 관련 

공간데이터 구축과 다양한 데이터 활용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골목상권 관련 속성데이터 개방과 제공되는 정보 수

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 도시형 골목상권 영역 기준

과 영역의 특성 연구는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목

상권 영역 설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중소 도시의 골목

상권 설정을 위해 청주시를 사례로 골목상권 영역 설정과 

지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2. 청주시 골목상권 영역 구축과정



박경태⋅김영훈

- 74 -

III. 골목상권 영역 구축과 설정

1. 영역 구축

골목상권의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목상권

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려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도 논의했듯이 골목상권을 ‘규모가 영세한 점포들이 골목

을 기반으로 밀집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

를 제공하며 발전하는 특징을 가진 상권’이라고 규정하였

다. ‘골목’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일상어일 뿐 전문 학술

용어는 아니다. ‘골목’은 보다 넓게는 ‘길’의 일부이면서 ‘길’

의 의미를 지니는 ‘道, 街, 路’ 등의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종류는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 구분되며, 이때 주택지 골목길은 각각 ‘일반도로’, 

‘소로’, ‘국지도로’에 해당된다(신용재･김종인, 1990).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골목상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체계의 도로 구분 기준을 

활용하여 골목을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골목상권

의 접근과 이용자들의 흐름이 골목과 도로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이러한 흐름의 가장 세밀한 공간 데이터는 도로

명주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도로 데이터를 

통해 골목 영역의 추출이 쉽고 이를 지도화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기존 지번주

소에서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사

용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도로명주소의 공간 데이터가 수

정 및 갱신되고 있고 건물 주소와 연동되어 데이터베이스

화되고 있다. 도로명주소 데이터에는 도로를 유형별로 세

분화하여 공간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도로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12~40m, 2~7차로)’, 

‘길(로보다 좁은 도로)’로 구분한다. ‘골목’의 개념적 정의

와 공간적 유형 분류 조건을 감안할 때 도로명주소의 ‘길’ 

데이터는 공간정보 측면에서 골목상권의 영역 설정에 적

합한 데이터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권’은 특정 지역에 위치한 점포의 집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따르면 상점가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

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인 근거와 현실성을 고려하여 골목상

권의 영역 기준을 면적에 상관없이 ‘골목(도로명 ‘길’에 해

당)에 생활밀착형 업종의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지구’

로 규정하였다. 그림 2는 이러한 개념적 정의와 골목상권

의 영역 기준을 바탕으로 청주시 골목상권의 공간적 영역

을 구축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내용이다. 

그림 2의 구축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

밀착형 인허가 24개 업종에 해당하는 점포를 추출하고 백

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대형쇼핑몰, 전통시장에 해당하

는 점포는 제외하였다. 두 번째 과정으로 지오코딩을 거친 

점포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하여 도로명주소에서 ‘길’

(골목)에 해당하는 점포를 추출하였다. 세 번째 과정으로 

동일 길 단위에 해당하는 점포수를 계산하여 점포수가 20

개 이상인 길의 영역을 생성하였다. 동일 길 단위 점포의 

군집을 위해 GIS 디졸브(dissolve) 기능을 적용하였다. 디

졸브 기능을 통해 동일 길의 복수의 점포들이 하나의 길 단

그림 3. 청주시 골목상권 영역 구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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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저장된다. 네 번째 과정으로 점포 데이터의 도로명주

소 속성정보와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에서 제공받은 건물 

데이터의 도로명 속성정보를 결합(join) 하였다. 마지막으

로, 보다 정교한 골목상권의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 골목상

권의 영역을 건물 단위의 폴리곤(polygon) 형태로 표시하

였다. 그림 3은 이러한 청주시 골목상권 영역 구축 과정 결

과를 지도화한 것이다.

그림 4는 점포들의 실제 위치와 점포들의 밀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공간데이터에서 실제 영업 중

인 점포가 입점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을 구분하여 표

시한 지도이다. 그림 3에서 파악된 생활밀착형 점포 좌표 

값을 도로명주소 공간데이터 건물에 중첩하면 건물 중에

서 점포가 입점한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의 표시 건

물). 예를 들어 ‘낙영로24번길’의 경우(그림 4 좌측 하단), 

‘낙영로24번길’ 도로명주소를 가진 10개 건물들 중에서 생

활밀착형 점포가 입점한 건물은 9개 건물이고 나머지 하

나는 생활밀착형 점포가 입점하지 않은 건물이다.6) 본 연

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도에서 점포가 입점하지 않은 건

물은 크게 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주택이거나 건물에 

상가 점포가 없는 경우, 상가 점포가 있지만 공실인 경우, 

24개의 생활밀착형 업종에 속하지 않은 업종이 입점한 경

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골목상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상권 영역

을 바탕으로 도로명주소 공간데이터와 생활밀착형 업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한 청주시 골목상권은 2018년 12

월 31일 기준으로 총 126곳으로 나타났다(그림 5). 추가적

으로 골목상권의 경관을 파악하기 위해 청주시 지역을 답

사한 결과, 좁은 도로(주로 도로명주소의 ‘길’)를 따라 점포

들이 밀집해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림 6은 이면도

로, 일방통행 1차로, 2차로의 좁은 길에 분포하는 골목상

권 사례이다. 

2. 영역 설정

청주시 골목상권을 업종과 업소의 공간적 분포로 살펴

본 결과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즉 골

목상권이 대로를 중심으로 단독으로 분포하는 경우와 인

접한 주변 골목상권과 결합하여 분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골목상권 영역은 단독으로 분포하는 경우, ‘단독형’, 

두 개 이상의 골목상권이 결합되어 분포하는 형태는 ‘결합

형’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형은 하나의 골목상권으로 형

성된 골목상권을 말하며, 결합형은 두 개 이상의 골목상권

이 대로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골목상권끼리 결합

된 상권을 말한다. 현장 답사와 토지용도지역 데이터와 비

교한 결과, 단독형 골목상권은 주로 주거지역에 소규모로 

형성되며, 결합형 골목상권은 단독형에 비해 규모가 크고 

주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과 같은 비주거지역에 형성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골목상권 영역 사례(청주시 금천동, 영운동, 용암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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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이러한 단독형과 결합형의 골목상권을 유형별 

모식도와 함께 사례 지역을 나타낸 지도이다. 예를 들어 

단독형 유형인 ‘풍년로108번길’ 골목상권은 주거 지역에 

형성된 골목상권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상가주택 건물이 밀집되었다. 주로 건물 1층에만 점

포가 입점해 있어 점포수가 많지 않으며, 다른 골목상권과

도 연계가 되지 않아 상권의 규모가 작다. 반면 결합형 유

형의 ‘1순환로1253번길’ 골목상권과 ‘월평로184번길’ 골목

상권은 상업지역에 형성된 골목상권으로 비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주로 건물 전 층에 점포가 입점해 있기 

때문에 점포수가 많으며, 두 골목상권이 밀접하게 연계되

어 있어 상권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청주시 

골목(길)은 큰길(대로, 로)에서 분기된 도로도 많기 때문

에 단독형･결합형 골목상권 모두 큰길 상권과 어떻게 상

권의 흐름이 연결 되냐에 따라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

태를 보일 수 있다. 

그림 5. 청주시 골목상권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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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이러한 청주시 골목상권의 두 외형적 형태를 요

약한 내용이다. 청주시 골목상권 분석 결과, 단독형은 주

로 상권 규모가 결합형에 비해 작고, 주거 지역 주변에 분

포하고 있고, 결합형은 2개 이상의 골목상권이 주로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규모가 상대

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상권 영역의 

외형적 형태는 내부적으로 상권의 개업과 폐업 정도와 상

태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단독형이라도 주변의 아파트 단지나 수요에 따라 영

업이 활발한 골목상권이 있는 반면, 골목상권이 넓은 결합

형이라도 구도심 환경에 따라 폐업율이 높아 침체된 골목

상권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골목상권의 

영역의 내용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류할 필

요가 있다. 

IV. 골목상권 유형 분류

골목상권은 외형적인 상권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적

으로도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내부적인 상권의 

용암북로80번길 꽃산서로8번길 상당로115번길 

이면도로 2차로 1차로(일방통행) 

그림 6. 골목상권 경관(2019년 10월 촬영)

그림 7. 외형적 형태에 따른 골목상권의 유형별 모식도와 장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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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개･폐업에 의한 점포 교체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김범식･최봉, 2012; 정동규･윤희연, 2017). 예를 들어 전

체 점포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점포의 개･폐업율

이 높은 것은 점포 교체율이 높아 그만큼 상권의 내부 변동

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부 변동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지도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3년간의 개･폐업률을 분석하여7) 골목상권별 평균 

개･폐업률을 청주시 평균 개･폐업률과 비교하여 골목상

권의 내부 유형을 순환형, 쇠퇴형, 정체(안정)형, 성장형 

등의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8은 개업률과 폐

업률8)을 기준으로 구분한 네 유형의 골목상권 유형 분류

도이다. 

먼저, 순환형은 청주시 대비 개업률과 폐업률이 모두 높

은 유형으로 개･폐업이 모두 활발한 골목상권의 경우이

다. 점포 간 경쟁이 심하거나 생존 기간이 짧은 상권으로 

점포 교체율이 높아 상권의 변화가 크다. 쇠퇴형은 청주시 

대비 개업률은 낮지만 폐업률이 높은 유형이다. 상권의 영

향력이 낮아지면서 폐업률은 높아지고, 창업여건은 악화

되어 점포 개업에 대한 수요는 낮은 것이 특징이다. 정체

형(안정형)은 청주시 대비 개･폐업률이 모두 낮은 유형이

다. 점포 교체율이 낮으며 상권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성장형은 청주시 대비 개업률은 

높지만, 폐업률이 낮은 유형으로 신규 점포의 진입이 활발

한 골목상권이다(김범식･최봉, 2012).

이러한 골목상권의 네 유형은 청주시 내 장소와 지역별

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네 유형의 지도화이다. 골목상권 지도화는 특정 지

역에서 어떤 유형이 왜 우세한 지, 어떤 골목상권에서 어

떤 유형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장소의 특성과 

연관지어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림 9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골목상권별 평균 개･폐업률을 청주

시 평균 개･폐업률과 비교하여 골목상권을 순환형-쇠퇴

형-정체형-성장형의 네 개의 유형으로 나타낸 지도이다. 

그림 9의 개･폐업률에 의한 청주시 골목상권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주시 골목상권이 구도심과 신도심

을 중심으로 원점 형태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정체형(안

정형)에 해당되는 골목상권이 가장 많다. 

이중에서 지도의 율량도 상권(지도의 북쪽)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상권은 상대

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율량동의 기존 골목상

권은 2013년부터 주변이 개발되면서 상권이 이동하면서 

기존 골목상권은 침체하고 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새로

운 지역 주변이 개발되면서 상권의 중심이 다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의 골목상권은 더욱 침체되었

으며,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어 성장하던 골목상권도 새롭

게 형성된 상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목

을 중심으로 성장과 쇠퇴, 정체 현상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골목상권이다. 

지도 중심의 북문로와 남문로는 청주시의 대표적인 원

도심으로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의 효과

를 보이고 있는 골목상권이다. 2000년대 초반 상권 활성화 

논의 이후 2011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

어 젊은층 중심의 유동인구와 새로운 점포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도시재생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권이다. 

지도의 서쪽인 가경동과 복대동, 비하동은 청주시 핵심 

상권 지역이지만 신도심의 초기 성장기를 지나 상권이 정

그림 8. 개･폐업률에 의한 골목상권 유형

출처 : 김범식･최봉(2012).

표 1. 골목상권의 외형적 형태에 따른 분류

골목상권 유형 골목상권 개수 상권규모 용도지역

단독형 1개 규모가 작음 주거지역

결합형 2개 이상 규모가 큼 비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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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되고 있고 개업율과 폐업률의 차이가 크지 않은 안정된 

골목상권으로 파악된다. 그 외 내덕동, 모충동, 분평동, 용

암동 등도 청주시에서 비교적 오래된 상권으로 안정된 골

목상권의 분포를 보인다. 반면 강서동, 산남동, 일부 율량

동은 골목상권에서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상권의 쇠

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다. 주변에 성장형과 순환형의 

골목상권이 인접해 있지만, 행정기관의 이전(법원)과 인

근 핵심 상권과의 경쟁 악화(강서동, 율량동) 등의 요인으

로 골목상권 쇠퇴를 겪고 있다. 골목상권이라도 거리상 가

까운 새로운 경쟁 상권의 등장과 외부 요인(기관 이전, 유

동인구 감소)에 의해 민감하게 상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골목상권은 성장-순환-정체(안정)/쇠퇴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순환주기는 각 골

목상권의 내부적･외부적 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

며, 기존의 쇠퇴한 골목상권이 오랜 기간 동안 재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골목상권은 소멸될 수 있다. 반면, 도

시재생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

우 기존의 쇠퇴한 골목상권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골목상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보다 세밀한 골목상권 

분석을 통해 변화과정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현재의 골목

상권을 이해하고 앞으로 골목상권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림 9. 개･폐업률에 의한 청주시 골목상권 유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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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최근 골목이 주목을 받으면서 골목상권, 골목경제, 골목

문화 등 골목과 같은 용어가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골목 공간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이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골목상권 범위와 영역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골목

상권의 범위와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골목상권 연구의 중요한 출발

점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고, 그중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주요 상권이 

골목상권과 밀접히 관련 있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의 영역 

혹은 범위는 상권 분석뿐만 아니라 상권 내 영세 자영업자

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도로명주소의 공간데이터와 생활밀착형 인

허가 업종과 점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주시 골목상권 영

역 설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주시 골목상

권 영역을 확인한 결과, 골목상권의 구축 기준과 설정 방

법, 영역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목상권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

로 그동안 피상적으로 제안되어 왔던 골목상권의 구축 과

정과 설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인허가 

업종 데이터에서 생활밀착형 업종을 선별하였고, 이를 도

로명주소 공간데이터와 연계하였다. 

둘째, 골목상권 유형으로 기존의 주요 상권이나 발달상

권과 구분되는 청주시 골목상권의 공간 영역을 확인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분포 형태에 따라 단독형과 

결합형으로 구분하였다. 단독형 골목상권은 점포의 입점

이 주로 건물 1층에 있고 점포수가 많지 않으며, 다른 골목

상권과도 연계가 되지 않아 상권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결합형 골목상권은 상업지역에 형성된 골목

상권으로 비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생활밀착형 업종의 개업률과 폐업률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내부 유형을 순환형, 쇠퇴형, 정체(안정)형, 성장

형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청주시의 경우 이런 네 유형의 

골목상권은 구도심과 신도심, 새로운 도시 재생 사업 지역

과의 관련성 연구에 실증적인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주시를 사례를 골목상권의 영역 설정 방법 

및 과정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지닌

다. 우선 생활밀착형 인허가 업종을 제외한 타 업종의 데

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연구과정에서 반영할 수 없었다. 또

한 2018년 12월 31일 현재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COVID-19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코로나 이

전의 골목상권 상황을 감안한 내용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

후 골목상권 상황을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둘

째, 폐업 신고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모든 폐업의 

사유를 인허가 데이터상의 폐업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하

였다. 폐업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되지 않는 경

우는 주로 폐업 비용 때문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반영한 공

식 데이터가 없어 반영할 수 없었다. 또한 골목상권의 생

존률은 상권 특성 외에도 창업자의 개인특성, 점포특성, 

경쟁업체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한계로 고려할 수 없었

다. 그 외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예: 의류업) 데이터

가 정부의 인허가업종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데이

터 한계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 및 내용은 개･

폐업률 지표 외에도 다양한 지표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골목상권 쇠퇴 지역과 예상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 기반의 예측 기법 개발도 필요하다. 

골목상권 영역의 지역 경제 정책과 도시 재생과 같은 지

역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와 기여 방안을 비롯하여 본 연구

과정을 기반으로 골목상권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다양한 지역을 사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COVID-19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측면에서 취약 상권의 파악과 도시 재생 사업과 상권의 연

계 시 우선 지원과 영역 설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註

1) 서울형 골목상권은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에 45개 

생활밀접업종에 해당하는 30개 이상의 점포를 포

함한 ‘길’ 단위의 지역을 말하며 도로 길이 400m 

이상인 길(도로명 ‘길’)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200m의 배후지역까지 골목상권 영역으로 규정하

고 있어, 하나의 골목상권 영역 안에는 다수의 길

(골목)이 포함되어 있다. 수원시는 ｢수원시 소상공

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50개 이상이고, 상인

조직을 갖추며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이

상이 참여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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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허가 업종명은 전체 업종의 

약 50%를 차지하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골프연

습장업, 교습소, 노래연습장업, 담배소매업, 당구

장업, 동물병원, 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세탁업, 숙

박업, 안경업, 약국, 옥외광고업, 의원, 이용업, 인

쇄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제과점업, 청

소년게임제공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학원, 

휴게음식점 등이다(LOCALDATA-지방행정 인허

가 데이터 개방(https://www.localdata.kr)에서 

재구성). 이중에서 교습소, 학원, 부동산중개업 데

이터는 담당 기관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

받았고, 나머지 21개 업종의 데이터는 LOCALDATA

에서 제공받았다. 

3)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

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가 코로나 이전 상황을 

감안하여 일상의 골목상권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가 미친 골목상권은 이전의 골목상권과 어떤 

형태로던 영향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와

의 비교 연구 측면에서도 코로나 이전의 골목상권

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코로나가 미친 

골목상권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고려할 때 이전 상

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측면에서 본 연구 내용

은 의미가 있다. 

4) 현행 인허가제도에서는 단일 점포일지라도 복수의 

업종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

점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지만, 판매하는 품목

에 따라 담배소매업, 휴게음식점, 쓰레기종량제봉

투판매업 등의 업종에 대해 중복으로 인허가를 받

을 수 있다. 중복 인허가를 통해 하나의 점포가 다

수의 인허가 정보를 생성할 경우 연구의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5) 인허가 업종 주소는 매년 지속적으로 정확한 업종

명과 주소가 갱신되고 있지만, 실제 인허가 업종의 

개별 업소의 상호명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 많다. 또한 상호명 주소의 경우, 실제 도로명 주

소가 아닌 이전의 행정동 주소, 필지 기반의 법정동 

주소가 기입된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업종 등록 시 

등록한 주소와 이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달라진 

주소도 지자체별로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브이월드와 도로명주소의 지오코딩 과정에서 다른 

지점으로 지오코딩된 좌표값이 부여될 수 있다. 따

라서 인허가 업종의 지오코딩에서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 지오코딩 클리닝

(geocoding cleaning) 과정이 필요하다. 

6) 이 건물은 낙영로24번길 도로명주소에서 대형 마

트가 입점한 건물로서 본 연구의 생활밀착형 업종

에서 제외된 점포이다. 

7) 본 연구에서는 카플린-마이어 분석법과 Cox 비례

위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업종별, 골목상권별 생

존율을 파악하여 각각의 폐업률과 생존기간의 차이

를 비교･분석 하였다.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생존 

기간과 폐업간의 요인 분석을 위해 생존 분석 기법

을 활용하고 있다(이영리 등, 2015; 남윤미, 2017; 

정동규･윤희연, 2017). 

8) 청주시 개업률과 폐업율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개업률(%포인트) = 해당 골목상권 평균 개업률 - 

청주시 평균 개업률(11.0%), 폐업률(%포인트) = 해

당 골목상권 평균 폐업률 - 청주시 평균 폐업률

(8.5%) (골목상권과 청주시의 2016년~2018년 평

균 개･폐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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